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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소액서민금융재단, 저소득층 소액보험에 40억원 지원 

□ 금융위는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‘서민금융 활성화’ 계획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

세상인의 소액대출과 저소득층의 소액보험 지원 사업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

여 시행하기로 함.

o 이 사업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하여 전통시장 소액대출의 경우 총 150억원(1

개 광역자치단체에 최대 10억원까지),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에는 총 40억원의 

보험료를 지원하게 됨.

□ 소액보험 상품으로는 빈곤아동보험과 장애인복지이용시설보험이 있으며, 저소득 

빈곤아동에게는 보험료의 95%를 지원(5% 본인부담)하고 장애인시설물에 대해서

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함.

o 빈곤아동보험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일시납 형태의 보장성보험이며, 보험료 수

준은 수혜대상자 1인당 105만원 내외(재단 지원금 100만원 내외)임.

o 반면, 장애인복지이용시설보험은 1년 만기 일시납의 보장성보험으로 보험료 수준

은 해당시설 추천 후 실사를 통하여 별도로 산정할 계획임. 

□ 이 같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소액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빈곤아동의 경우에는 차

상위계층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12세 이하 빈곤아동 및 그 부양자 약 6,000명

이 후유장해보험금, 미래설계자금 등을 혜택 받게 됨.

o 장애인복지이용시설보험은 전국의 약 770개 시설이 재산손해, 신체상해 등에 대

한 보장을 받게 됨. 

□ 이후 재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7월중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금 

교부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힘.

(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 전국 확대 시행,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,  7/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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